
유럽연합, 말고기 사태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고 

 

 

 

유럽연합은 소고기 식품에 말고기가 들어가있는지 작년을 처음으로 올해 두 번째 검사를 

했다. 작년 4.6%에 비해 올해는 제품의 약 0.61%만이 말고기를 함유하고 있었다. 

 

소고기 애호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. 소고기 가공식품에 말고기 함유량이 크게 

낮춰졌기 때문이다. 유럽연합은 2013 년 말고기 사태에 대해 조사하면서 4.6%의 소고기 

제품에서 말고기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. 올해는 그 수치가 0.61%까지 낮춰졌다. 작년 봄 

유럽을 강타한 소고기 사태는 소고기 시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들의 공포를 

불러일으켰다. 이에 유럽 각 정부들 또한 식품 혁신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다. 

 

유럽연합 보건부에서 그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. 식품사기행위에 대한 

통제가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수치가 낮춰진 것이다. 사태 이후 노르웨이, 아일랜드, 

스위스 등의 유럽 28 개 국가에서 2,622 회의 감사와 통제가 있었다. 유럽연합은 시기 

적절한 통제가 있었기에 식품 공급과정에서 이러한 사기행위를 밝힐 수 있었다고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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